
THE TOWN NEWS 11August 22, 2022   Vol. 1434타운뉴스 칼럼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 타운뉴스 칼럼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13,15

나는야 1.5세 아줌마............................................................... 16

법률........................................................................................... 19

여행...........................................................................................21

세상에 이런 일이.....................................................................23

전문인 칼럼 ................................................................... 24,25,36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5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26/46,26/50

IT/과학......................................................................................31

부동산/경제  ...........................................................................35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44,52,54

요리........................................................................................... 41

그림여행...................................................................................43

연예...................................................................................... 45,47

종교...........................................................................................46

깔깔...........................................................................................34

안내광고..............................................................................48.49

Domestic...............................................................................50

여성...................................................................................... 51,53.

제 1434 목차

타운뉴스

TownNews QR Code

chahn@townnewsusa.com

한국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에도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자녀들의 논문을 문제 삼기도 했으

나 흐지부지 넘어갔고, 교육부장관에 지명되었던 대

학 총장 출신의 한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자

진 사퇴했다. 이어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도 본인 논문을 중복 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 자기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

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다른 문제로 최근 자진 사

퇴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서 낙마한 모 대학 병원장 역시 논문 표절 및 중복 게

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각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다. 국민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다. 표절 의혹을 심사해온 국민대는 8월 1일 

그의 논문 4편에 대하여 3편은 표절이 아니며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하여 국

민대 교수회는 12일 오전 비대면 임시총회를 열어 김

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을 묻는 찬

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자어인 표절은 묶을 표(剽), 훔칠 절(竊)이다. 따라

서 원래 표절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모르게 훔치는 행

동으로 노략질이나 도둑질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의미가 축소되어 학술이나 예술 

등에서 저술이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에 한정하

여 사용한다.

즉,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

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

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

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

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이다. 그렇다고 출전을 밝히기만 하면 표절이 방지되

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

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

적인 것처럼 공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 논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절을 관습적으로 

15%까지로 인정하며 이를 넘을 경우 표절 논문으로 

간주한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

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10% 미만인 경우 어쩔 수 

없는 표절로 인정한다. 

 

글의 내용을 복사할 때만 표절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

면 표절이 된다. 반면에 표절 검색기는 대부분 글 내

용을 노골적으로 그대로 베낀 경우만 잡아낼 수 있다. 

표절을 흔히 느슨한 의미에서 도둑질 또는 절도라

고 간주하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문제로 다루

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통법의 관점에서도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표절의 문

제는 민사사건과 관련되며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는 

때때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

해, 등과 같은 명목으로 법정에서 사건이 될 수 있다. 

19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나흘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자체검증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반대표가 더 많아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추가 검증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김건희 씨의 논문과 학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상태에서 학력 부족의 콤플렉스를 해소

하기 위한 취득이었다는 심증이 간다. 논문 표절 시비

가 불거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 받을 만한 일이

기는 하지만 비슷한 목적으로 학위를 딴 수많은 이들

과 비교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청문회 때마다 학위 취득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나오다 보니 표절의 잘잘못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진 

탓인지 국민들도, 후보자들도 적당히 청문회장에서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될 

정도다. 하지만 표절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남의 

것 가로채기이다. 논문 작성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논문 심사자들에게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둘 중 어느 한 편이라

도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표절로 인한 사

회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표절 논란


